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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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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울 적기라고 송상현 전 ICC 소장이 주장했다.

송 전 소장은 22일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에 앞

서 배포한 기조연설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이 침략자 러시아라고 한다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행

위를 한 북한 정권은 적어도 종범 내지는 기여범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면서 "김정은

을 ICC에 회부할 적기가 지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전투병을 파견한 행위는 종범이 아니라 수집되는 증거에 따라서는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ICC는 2023년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송 전 소장은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이나가 직접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게 가장 좋지

만, 여의찮다면 ICC 검사가 직권으로 소추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ICC의 현 검사가 거부한 채 그의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는 아시아 대륙의

검사 배출 순서"라며 "한국이 차기 검사 후보를 내세워 당선시키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제언했다.



송 전 소장은 과거에도 ICC 검사가 북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도했지만 흐지부지됐다면

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당시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ICC 수석검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검사는 남북한을 구별도 못 하는 직원을 연락책으로 임명하는 등 아무런 사전

연구나 준비 없이 남북한 정부에 자료와 증거 제출 요구만 반복했고, 결국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채 퇴임했다고 송 전 소장은 전했다.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서울=연합뉴스)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러시

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무기에서 또다시 한글이 발견됐다.

세르게이 볼피노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경찰국 수사국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

북에 "러시아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북한 무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20

24.2.16 [세르게이 볼피노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경찰국 수사국장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끝)



한편 송 전 소장은 북한인권단체들에 무분별하게 ICC에 투서를 넣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가 소장으로 있던 6년간 온갖 투서, 고발장, 고소장이 무수히 접수됐다"며 "그

러나 정부 아닌 자가 회부한 사태는 부적법해 ICC 검찰부는 컴퓨터에 자동응답기를 설

정해 '부적법 각하한다'는 자동응답을 계속 내보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고발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즉흥적이고 소모적이니, 빈틈없이 연

구한 다음 정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좀 더 준비된 조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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